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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 빠른처리, 안전한 시공

페인트•보일러•펜스
데크•각종 집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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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애틀한인회와 타코마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은 지난 11일과 18일 월드컵 응원전을 펼쳤다. 특히 광역시애틀한인회는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문화 공
연을 결합한 대규모 축제로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은 지난 11일 시애틀센터서 진행한 공동응원전 모습. 박재영 기자

한국-멕시코전 단체 응원에 K-팝 공연까지…한인사회·관광객 함께 어우러져한국-멕시코전 단체 응원에 K-팝 공연까지…한인사회·관광객 함께 어우러져

지난 11일과 18일 시애틀센터지난 11일과 18일 시애틀센터··페더럴웨이페더럴웨이··벨뷰벨뷰··타코마 등지서 응원전 펼쳐타코마 등지서 응원전 펼쳐

"시애틀 한인사회 월드컵으로 인해 하나됐다""시애틀 한인사회 월드컵으로 인해 하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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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메디케어

(Medicare)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

기 쉽지만, 실제로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회사 규모에 따라 가입 시기와 방

법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 아시아 태평양 노인센터(NAPCA)

는 최근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메디

케어 가입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

을 정리하며,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경

우 메디케어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APCA에 따르면 65세가 되었더라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반드

시 즉시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특히 직원 수가 20명 이상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장 건강

보험이 우선 보험(primary payer) 역할

을 하며, 현재 보험이 '신뢰할 만한 보장

(Creditable Coverage)'으로 인정된다

면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 가입을 

연기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연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건강저축계좌(HSA)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계속 불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없는 메디케어 파트 A 가입조

차도 연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가입 시 HSA 불입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직원 수가 20명 미만인 회사에 근

무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메디케어가 주보

험이 되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파트 A

와 파트 B에 가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가입을 미루게 되면 직장 보험이 

메디케어가 부담해야 할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어 예

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과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 보험을 계속 유지할

지, 메디케어로 전환할지 결정하기 전

에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 의료기관 네

트워크, 처방약 보장 범위 등을 종합적

으로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

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은퇴를 앞두고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해 왔던 사람들은 특별가입기간

(SEP·Special Enrollment Period)

을 활용하면 벌금 없이 메디케어에 가

입할 수 있다. 

파트 B 가입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국

(SSA)에 ▲CMS-40B(메디케어 파트 

B 신청서) ▲CMS-L564(고용주 작성 

적격 보장 확인서) 두 가지 서류를 제

출해야 한다. 특별가입기간은 고용 종

료일 또는 직장 보험 종료일로부터 최

대 8개월까지 인정된다.

처방약 보장을 담당하는 파트 D의 경

우 직장 보험의 처방약 보장이 신뢰할 

만한 보장으로 인정됐다면 보험 종료 

후 63일 이내에 가입해야 지연 벌금을 

피할 수 있다.

NAPCA는 메디케어 가입을 연기하기 

전 반드시 회사 인사부(HR)나 복리후생 

담당 부서에 현재 보험이 신뢰할 만한 보

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NAPCA 관계자는 "메디케어 가입 시

기를 잘못 판단할 경우 평생 부담해야 

하는 지연 가입 벌금이 발생하거나 의

료 보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은

퇴를 앞두고 있거나 65세가 되는 시점

이라면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979년 설립된 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계 노인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케어 및 각종 공공혜택 관련 상담

은 한국어 전용 전화(1-800-582-4259) 

또는 이메일(askNAPCA@napca.org)

을 통해 받을 수 있다.

65세 이후에도 직장 다닌다면? 
메디케어 가입 시기 꼼꼼히 따져야…잘못하면 벌금·보장 공백 발생

NAPCA, "직장보험 유지 여부·회사 규모 따라 가입 전략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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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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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을 한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회

장 황규호)가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 벨

뷰시청에서 정진호 박사를 초청해 통일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

며, ‘청포도의 꿈-시대의 변곡점에서 바

라본 코리아 연합과 남북경제협력의 신

세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강연자로 나서는 정진호 박사는 변화하

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남북 경제협력과 코리아 연합의 가능성

을 중심으로 통일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주평통 시애틀협의

회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반

도 평화와 통일 문제를 재조명하고, 동

포사회와 함께 통일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규호 회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통일의 방향성과 남북 경제협력의 미래

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이라며 “자문위원은 물론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연회는 6월 30일(화) 오후 6시 벨뷰시

청(Bellevue City Hall, 450 110th Ave. 

NE, Bellevue, WA 98004)에서 열린다.

행사 준비위원장인 박미라 위원장은 “

원활한 식사 준비를 위해 참석 예정자

는 6월 24일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

고 당부했다.

▲문의: (206)459-1848

'청포도의 꿈·시대의 변곡점에서 바라본 코리아 연합과 남북경제협력의 신세계'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 6월 30일 벨뷰시청서 정진호 박사 초청 통일강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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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복음 
    중심�교회 ”

“청년들이�편하게�모이는�열린�교회”“청년들이�편하게�모이는�열린�교회”

새소망교회는 1.5세�젊은�목회자가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공동체입니다.

화,수,목, 금요일 오후 7시�찬양과�기도
(예배�전�오후 6시에�저녁식사와�친목)

처음이어도�괜찮고, 다시�와도�괜찮습니다.
다시�시작하고�싶은�당신을�위한�교회입니다.
청년을�품고�함께�성장하는�공동체
젊은�목회자와�함께하는�열린�예배
누구든지, 언제든지�환영합니다.

“마음을�채우는�예배”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253) 508-8902

신앙�아니어도�괜찮습니다. 당신을�기다립니다.

www. newhopecommunitycenter.com 

lsohn77@ yahoo.com
Contact Us

성도님들�친교

열린�예배�공간

즐거운�찬양�공간

SUNDAY 
WORSHIP PM 02시   열린찬양예배   

AM 11시   예배

마음이�통하는�사람들과
맛있는�음식을�나누는�따뜻한�교회

Just  C
ome !

Just  C
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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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한식세계화협회가 주최한 ‘한

식당 창업 메뉴 컨설팅 및 레시피 교육’ 

세미나가 지난 11일 페더럴웨이 해송식

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식 창업을 준비하는 예

비 창업자들과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창업 정보와 메뉴 개발 노하

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BBQ 

Chicken 미주 본사의 사업설명회와 함

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식당 운영자와 예비 

창업자, 외식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강

연 내내 메모를 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

다. 참석자들은 한식 메뉴 개발과 식당 

운영 전략, 프랜차이즈 시스템, 노동법 

및 사업장 운영 관련 정보 등을 한자리

에서 접할 수 있었다.

행사에 앞서 이원규 워싱턴주 한식세계

화협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K-푸

드의 세계적인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식은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K-

컬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며 “오늘 세미나가 한식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원준 광역시애틀한인회장은 축사

에서 “BBQ 치킨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며 K-푸

드의 위상을 높여온 대표적인 브랜드”

라며 “이번 설명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인사회 발전

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

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순서는 대한민

국 한식명인 박재근 셰프의 특강이었다.

현재 보셀(Bothell)에서 남도식당을 운

영하고 있는 박 명인은 한국의 세종호텔

과 대장금 한식당, 대형 외식기업 등을 

거치며 32년간 한식 외길을 걸어온 전

문가다. 또한 영국, 태국, 싱가포르, 인

도네시아 등에서 한식 컨설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한식 

경쟁력에 대해 설명했다.

박 명인은 “제가 미국에 온 지 1년 정도 

됐지만 이곳 시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

낀 점이 많다”며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를 선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한식 메뉴와 현지화 전략을 소개하

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 명인은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잘 아

는 한국 음식은 한국식 바비큐, 불고기, 

프라이드치킨, 비빔밥, 떡볶이 등”이라

며 “한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현지 소비

자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메뉴

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

그는 워싱턴주에서 쉽게 구할 수 있

는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개발 가능성

도 소개했다.

“이곳에서는 갈비 원육이나 돼지고기 가

격이 한국보다 경쟁력이 있다”며 “갈비

살 전문점이나 닭갈비 전문점, 갈비비

빔밥 같은 메뉴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소비자들이 주로 간장 양념 

갈비를 접해왔지만 한국식 소금 양념 

갈비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며 “소금 

양념은 색이 쉽게 변하지 않고 육향이 

살아 있어 미국 고객들에게 신선한 인

상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외식업계 트렌드인 컵밥과 

보울(Bowl) 메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케(Poke)나 보울 스타일처럼 고객

이 직접 재료를 선택하는 방식에 한식

을 접목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며 

“김밥이나 비빔밥도 고객이 원하는 재

료를 직접 선택하는 DIY 방식으로 발

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식당 운영의 가장 

큰 과제로 인건비 문제를 꼽았다.

박 명인은 “같은 레시피라도 누가 조리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인

건비가 높은 미국에서는 주방 운영 시

스템과 매뉴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 교체가 잦은 미국 외식업 환

경에서는 누구나 같은 품질의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

드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 식당과 프랜차이즈의 장단점

도 비교 분석했다.

“개인 식당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지만 브랜드를 알리고 시

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

린다”며 “반면 프

랜차이즈는 검증된 시스템과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본부

장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좋은 프

랜차이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적

인 관리와 지원”이라며 “가맹점이 성공

해야 본사도 성공한다는 철학이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강연 말미에는 최근 미국 내 한식 시장

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박 명인은 “LA와 뉴욕뿐 아니라 시애틀 

지역에도 대형 자본이 투자한 한식당들

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한인 외식업

계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BBQ Chicken 사업설명회

에서는 BBQ 미주법인 사업개발 총괄 

이광인 본부장이 미국 내 사업 현황과 

성장 전략을 소개했으며, 워싱턴주 노

동산업부(L&I) 지역사회 협력팀 김지

원 한인담당관도 참석해 사업주들을 대

상으로 노동법과 최저임금, 안전 규정, 

직원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 담당관은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최

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라며 “

사업주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후에는 박재근 명인이 참석자

들과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창업 및 

메뉴 개발 관련 질문에 답하는 시간

을 가졌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요리 교육을 넘어 한식당 창업과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한식 세계화와 

한인 외식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워싱턴주 한식세계화

협회가 주최하고 BBQ Chicken 미주 

본사가 주관했으며, 광역시애틀한인회

와 Century 21 Real Estate, US Metro 

Bank가 후원했다.

▲한식당 창업 문의: 253)941-4989
박재영 기자

"한식당 성공의 핵심은 차별화와 시스템"
워싱턴주 한식세계화협회, 박재근 한식명인 초청 창업 세미나 성황

박재근 한식명인이 한식당 창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원규 워싱턴주 한식세계화협회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회자가 박재근 한식명인을 소개하고 있다.

김원준 광역시애틀한인회장은 축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 지역사회 협력팀 김지원 한인담당관이 최저임
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2 2026년 6월 19일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Tel : 206-779-5382

에스더 나
미주워싱턴 본부장



2026년 6월 19일 13

워싱턴주 주택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 부족과 

높은 주거비 부담 속에서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 신축을 통해 자

산 가치를 높이려는 주택 소유주들이 늘

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워싱턴주가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미들하우징(Middle Housing) 하

원법안인 HB1110과 ADU(부속 주거공

간) 관련 법안 HB1337을 시행하면서 과

거 단독주택 중심으로 제한됐던 토지 활

용 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있다.

HB1110은 기존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듀

플렉스, 트리플렉스, 타운하우스, 스택

드 플랫(Stacked Flats), 코티지 하우

징 등 다양한 중간밀도 주택 유형을 허

용하도록 각 도시의 조례 개정을 요구

하고 있다. 시애틀시 자료에 따르면 대

부분의 주거용 필지에서 최소 4유닛 건

축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

은 지역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저소득

층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6유닛까

지 허용될 수 있다.

벨뷰시 역시 지난해 HB1110과 HB1337 

시행을 위한 조례를 채택하고 주거지역 

내 허용 주택 유형과 세대 수를 확대하

는 방향으로 토지이용 규정을 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기존 주

택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고 평가한다.

과거에는 단독주택 한 채만 고려되던 

부지에서도 이제는 ADU, DADU(분

리형 부속 주거공간), 듀플렉스, 타운

하우스, 코티지 하우징, 소규모 다가구 

개발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워싱턴주 상무부에 따르면 HB1337은 도

시성장구역 내 단독주택이 허용된 주거

용 필지에 최대 2개의 ADU를 허용하도

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소유주 거

주 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

다. 또한 주차 기준 완화 등 여러 규제 

완화 조치가 함께 시행되면서 주택 개

발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많은 주택 소유주

들은 “집을 고쳐서 계속 살 것인가”,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것인

가”, “내 땅에 추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가”라는 고민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령이 완화됐다고 

해서 모든 토지가 곧바로 개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실제 리모델링과 신축 여부는 건물의 구

조 상태를 비롯해 부지 크기와 형태, 조

닝(Zoning), 허가 가능성, 상하수도 및 

정화조 조건, 유틸리티 연결, 환경 규제, 

경사도, 진입로 확보, 주차 공간 등 다양

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지역별 규정과 조

건이 다를 수 있으며, 같은 동네 안에

서도 필지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는 설명이다.

건축 및 개발 전문가들은 “인터넷에서 

법령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 부지의 개

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한 사전 진단이 필수적”이

라고 조언한다.

이러한 가운데 워싱턴주 기반 건설업체

인 알라바스터(Alabaster LLC)은 한인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재건축·신축 관련 원스탑 상담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알라바스터 측에 따르면 상담은 단순한 

공사 견적이 아닌 부지 및 건물의 적합

성 분석부터 시작된다. 주택이나 토지

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리모델링, 

증축, 재건축, ADU 설치, 다가구 개발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해 고

객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설계비와 허가비, 철거비, 공사비, 

예비비 등을 포함한 예산 구조를 검토

하고, 조건에 따라 신축 융자나 낮은 다

운페이먼트 금융 프로그램 가능성도 함

께 안내한다.

설계와 인허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

는 복잡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프

로젝트 진행을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알라바스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공

사를 결정한 이후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

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

에 현재 부지와 건물에서 무엇이 가능한

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빈 

땅 개발을 고민하는 경우, 또는 주거 공

간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 싶다면 먼

저 전문가를 통한 가능성 진단부터 받

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모델링 및 신축 관련 무료 사전 

검토와 상담은 전화(206-512-0959) 또

는 이메일(contact@alabaster.llc)을 통

해 문의할 수 있다.

“낡은 집 고쳐 살까, 새 집 지을까”
워싱턴주 주택시장 변화…HB1110·HB1337 시행으로 개발 가능성 확대
전문가들, “전문가를 통한 가능성 진단부터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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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은 김원현 부동산

비즈니스 파실분/사실분 연락주세요

김원현Won Kim
������������
wonkim197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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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애틀한인회(회장 김원준)가 지난 

6월 18일 시애틀 센터 뮤럴 앰피시어터

에서 개최한 2026 FIFA 월드컵 한국-멕

시코전 응원전과 한국 문화축제 ‘K-페

스트(K-Fest) 2026’가 수많은 한인과 

지역 주민, 세계 각국 관광객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LA한

국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월드컵 응원과 한국 문화 공연을 결합

한 대규모 축제로 마련돼 시애틀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 주류사회에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알리

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는 경기 시작 수 시간 전부터 

시작됐다. 무대에서는 JYP 국악 크로

스오버 듀오 ‘도드리’ 등 JYP 엔터테인

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특별 K-팝 공

연이 펼쳐져 행사장의 분위기를 뜨겁

게 달궜으며, 관람객들은 음악과 춤을 

함께 즐기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이어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경기가 시

작되자 참석자들은 대형 스크린 앞에 모

여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했다. 행사장에는 한인 동포뿐 아

니라 월드컵을 보기 위해 시애틀을 찾

은 해외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도 함께

해 한국 응원 문화의 열정을 체험했다.

주최 측은 행사 준비를 위해 공식 월드

컵 응원 티셔츠 후원 캠페인을 진행했

으며, 이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행사장 

대관과 무대 설치, 음향·조명, 대형 스

크린, 안전관리 및 경호 운영 등 행사 전

반에 사용됐다. 김원준 회장은 “이번 행

사는 특정 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시애틀 

한인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축제였

다”며 “많은 동포들의 후원과 자원봉사,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

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월드컵 응원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과 한인사회의 단합된 힘

을 보여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차세대들에게 자긍

심을 심어줄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

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한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

월드컵 응원과 K-팝 공연을 한자리에

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이번 K-페스

트 2026은 스포츠와 문화, 그리고 한인

사회의 공동체 정신이 어우러진 성공적

인 축제로 평가받으며 시애틀 지역 대

표 한국 문화행사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이외에도 타코마 

한인회는 11일과 18일 타코마 한인회관

에서, 옥타 시애틀지회는 18일 벨뷰 와

일드 와사비에서 단체 응원전을 펼쳤

으며, 페더럴웨이 해송 등 식당에서도 

11일과 18일 월드컵 공동응원전을 펼

쳤다.  박재영 기자

"시애틀 한인사회 월드컵으로 인해 하나됐다" 
한국-멕시코전 단체 응원에 K-팝 공연까지…한인사회·관광객 함께 어우러져

지난 11일과 18일 시애틀센터·페더럴웨이·벨뷰·타코마 등지서 응원전 펼쳐

광역시애틀한인회가 지난 11일 사우스센터서 개최한 공동응원전에서 한인들이 숨
죽여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타코마 한인회가 지난 11일 타코마 한인회관서 개최한 공동응원전에서 한인들이 
첫 골이 터지자 환호하고 있다.

지난 11일 해송서 열린 공동응원전에서 한인들이 승리가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광역시애틀한인회가 지난 11일 사우스센터서 개최한 공동응원전에 앞서 샛별무용단이 전
통춤을 선보이고 있다.

타코마 한인회 임경 회장(왼쪽) 등 임원들이 지난 11일 타코마 한
인회관서 개최한 공동응원전에서 한국팀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다.

광역시애틀한인회 김원준 회장(왼쪽에서 2번째)이 지난 11일 사우스센터서 개
최한 공동응원전에 앞서 행사에 참가한 한미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페더럴웨이 한인회 류성현 회장(앞줄 왼쪽에서 3번째) 등 한인들은 지난 11일 
해송서 열린 공동응원전에서 한국이 승리한 후 승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역시애틀한인회가 지난 11일 사우스센터서 개최한 공동응원전에서 한인 어
린이들이 한국팀의 승리 기원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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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고 장로님은 남모르게 좋은 일을 하셨고, 자신은 늘 옷 세 

벌과 신발 두 켤레로 한 세상을 사셨다. 친구네 집에서 옷

이나 신발을 사 드리려고 하면 막무가내로 돈으로 달라고 

하셨다. 당신이 사 입고 사 신겠다고 하시고는 그 돈을 받

아서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로 쓰셨다.  

고 한경직 목사님도 장례식장에서 고 장로님을 우리나라

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이자 장로로 소개했다. 그때까지

도 나는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임을 알지 못했다.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이 씨 뿌려 거둔 인물들은 지금까지 우리나

라의 각 분야에서 큰 인물로 소문 없이 봉사하고 있다.  

고 장기려 박사는 한국 사회에서 그 이름 정도는 익히 알

고 있을 것이다. 그분은 1995년 크리스마스 날에 소천했다. 

고 장로님의 수제자(?) 혹은 후계자로 늘고 장로님을 따르

고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었다. 나는 그 당시 너

무 젊었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 그러

나 장기려 박사가 돌아가신  후 우리나라 기독교계와 의료

계에서는 큰 별이 떨어졌다고 했다.  

장 박사님은 정말 남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 북한에서 둘

째 아들 하나만 데리고 남하하여 죽는 날까지 집 한 칸 없

이 살았다. 자신이 세운 복음병원의 조그만 옥탑방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돈 없이 입원한 환자를 치료하고 몰래 뒷문으로 내보냈다. 

병원비가 없어도 일단 환자를 치료했다. 우선 입원이 필요

하면 입원시켰다. 퇴원할 때 돈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라고 하면서 내보냈다.  

그의 장례식 때 가슴을 치면서 애도하는 조문객들의 모습

은 그 자체가 그분의 향기였다. 그의 묘지에는 이런 편지

도 있었다.  

생전에 선생님을 한 번도 적이 없지만 존경해 왔습니다. 이

렇게 묘지에 와서 인사드립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면서 자

신을 위해서는 집 한 칸이 없었다. 옥탑방에서도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팔아서 남을 구제했다.  

한번은 몇 달간 밀렸던 의대 강사료를 받아 몽땅 거지에게 

주었는데 이 거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돈의 출처를 추궁하

고 장 박사를 대면시켰다. 그분은 자신이 준 돈임을 확인시

키고 거지를 풀려나게 했다.  

그분이 막사이사이상을 받았는데 상금 전액을 병원에 희

사했다. 그분이 이런 상을 탔기에 그분을 존경하는 것일

까? 유명한 의학박사이기에 존경하는가? 아니다. 그분은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남에게 베푸는 삶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의 확신이 바로 그것이다.  

그의 제자들의 주선으로 북에 두고 온 아내를 당국의 허락

을 받아 중국에서 만날 수 있었으나 사양했다. 이유인즉, "

수없이 많은 이산가족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나만 홀로 그

런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언젠가 그의 글을 신문에서 읽었다. "바깥에 부스럭 소리

만 나도 당신인가 하고 창밖을 내다봅니다"라는 구절이 있

었다. 오매불망 아내만을 기다리는 심정을 표현했다. 그래

도 그 아내를 끝내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떴다. 이제 두 

분은 하늘나라에서 만나 영생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가 하늘까지 치

솟은 요즘 세상에서 앞에 소개한 두 분은 정말 이 땅에 사

는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 아

직도 있기에 세상은 살 만하고 하나님도 유황불을 내리지 

않고 더 기다리고 계신다.  

요즘 나는 내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 두 분이 더욱 그리워진

다. 나 자신도 이분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기에 더욱 이분들

이 크게 보인다.  

'자신이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성실함, 어떤 모양으로든

지 관계를 및는 이들에게는 변덕스럽지 않은 진실함을 지

니고 매일을 살게 해주십시오. 시련이 닥치더라도 쉽게 좌

절하지 않고 견뎌 내는 참을성으로 한 번밖에 없는 제 삶의 

길을 끝까지 충실하게 걷게 해주십시오."  

어느 시인의 기도를 음미하면서 펜을 놓는다.  

남을 위한 삶(2)  

정병국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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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BBQ 치

킨이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시장 확대를 

위해 파격적인 가맹 프로모션을 진행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외식업계

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BBQ Chicken 미주 본사는 지난 11일 

워싱턴주 한식세계화협회가 페더럴웨

이 해송식당에서 개최한 ‘한식당 창업 

메뉴 컨설팅 및 레시피 교육’ 사업설명

회에서 워싱턴주 지역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가맹 혜택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BBQ 미주법인 사업

개발 총괄 이강인 본부장은 “BBQ는 현

재 미국 내 2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하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자메이카 

등 미주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

다”며 “특히 워싱턴주와 오리건주는 성

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평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내용

은 신규 가맹점 유치를 위한 특별 프로

모션이었다.

BBQ 측은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워싱

턴주와 오리건주 신규 창업자들에게 1

만 달러만 받는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본사가 미국 서북

부 시장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시행하

는 한시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가맹비 감면 혜택이 미국 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매우 이례

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강인 본부장은 “BBQ의 목표는 단순

히 가맹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공

적인 사업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라며 

“워싱턴주 시장에 경쟁력 있는 점포를 

확보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BBQ는 가맹점주를 단순한 고

객이 아니라 ‘패밀리(Family)’로 부른

다”며 “부동산 선정부터 인테리어, 물류, 

직원 교육, 마케팅, 배달 플랫폼 운영까

지 본사가 직접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BBQ는 미국 내 25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K-치킨 브랜드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본

부장은 “2018년 미국 내 매장이 20개 수

준이었지만 현재는 250개를 넘어섰다”

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K-치킨이 하

나의 주류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 소개했다.

이날 함께 발표에 나선 BBQ 치킨 홍

준우 서북미 대표는 “개인 식당을 운영

할 때는 구매, 마케팅, 배달앱 관리, 직

원 교육 등을 모두 직접 해결해야 하지

만 프랜차이즈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이를 지원한다”며 “로열티 이상의 가치

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BBQ는 전국 단위 구매력을 

통해 식재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

으며, 배달 플랫폼 수수료 역시 일반 업

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

다”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워싱턴주 내 유망 상권으로 

레드먼드, 벨뷰, 커클랜드, 이사콰, 페더

럴웨이, 린우드, 에버렛 등을 언급하며 

“현재 워싱턴주 전역에서 약 20개 지역

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BBQ가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

인 시스템과 브랜드 인지도를 동시에 

갖춘 시점”이라며 “워싱턴주에서는 오

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창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후에는 BBQ 관계자들이 참석자

들과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BBQ 치킨 

창업 관련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

으며, 즉석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한식명

인 박재근 셰프가 한식 메뉴 개발과 창

업 전략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으며, 워

싱턴주 노동산업부(L&I) 지역사회 협

력팀 김지원 한인담당관이 사업주들을 

위한 노동법 및 안전 규정 설명회를 함

께 개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워싱턴주 한식세계화협

회가 주최하고 BBQ Chicken 미주 본

사가 주관했으며, 광역시애틀한인회와 

Century 21 Real Estate, US Metro 

Bank가 후원했다.

▲BBQ 치킨 프랜차이즈 문의: 

206)353-2702  
박재영 기자

BBQ 치킨, 워싱턴주 공략 본격화
가맹비 1만 달러로 파격 인하 특별 프로모션 공개…"지금이 창업 적기"

워싱턴주한식세계화협회, 지난 11일 페더럴웨이 해송서 창업 세미나 개최

BBQ 미주법인 사업개발 총괄 이강인 본부장이 BBQ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
해 설명하고 있다.

BBQ 치킨 홍준우 서북미 대표가 서북미 지역 BBQ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현황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참석자가 질문을 하고 있다. 설명회 모습.

워싱턴주 한식세계화협회 이원규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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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st priced item free)

SEATTLE

206. 651. 7630
2116 South 314th St,
Federal Way, WA98003

이 행사는 직매장/ 카카오채널 회원에 한함  *재고 소진 시 조기 마감

영업시간

월-토요일 : AM   9:00 - PM 6:00

               일요일 : AM 10:00 - PM 6:00

6/22(월) - 6/28(일)

 선물

 수향미(상)  콩담백두유
4kg 2,400ml

$300+$200+$100+

45g
 석류콜라겐

 600gor or

택1

$64

삼대인천게장

알품게 숫꽃게 양념게장
Premium Spicy Marinated Blue Crab

$60$75

Soy Sauce Marinated Blue Crab

900g1kg

$80

밥강도

간장게장
Soy Sauce Marinated Blue Crab

$75$90

1.5kg

해남에서 맛있게 만든 
고구마말랭이

60g

$50 이상 구매 시 적용

2for SET
for

+
삼대인천게장

알배기 간장게장
$36 $39

쌀떡볶이  상국이네떡볶이옹면 떡볶이
마음이가 옹스가 상국이네

627g540g
Rice Tteokbokki Potato Dough Ball Tteokbokki Sangguk's Tteokbokki

$10 $10 $13410g

The lowest-priced item is free

교차
가능 Get 1 FreeBuy2

$50 이상 구매 시 적용
Valid with purchases of $50 or more

교차
가능 Get 20% offBuy2

애주원

아이스 홍시스무디 세트
Frozen Persimmon Smoothie

$40
2250ml

$50

$50 이상 구매 시 적용
Valid with purchases of $50 or more

풍년제과

우리밀 미니초코파이
Mini Choco Pie

$19
360g

$24

$50 이상 구매 시 적용
Valid with purchases of $50 or more

$50 이상 구매 시 적용
Valid with purchases of $50 or more

2+1

금액대별 선물증정

Buy any 2 packs
Buy any 2 packsBuy any 2 packs

Buy any 2 Boxes

Get 1 Free

Maeumiga Rice Cakes

마음이가

2+1

풍년제과

초코파이 세트
Choco Pie

$25
900g

$32

이상복 명과

 경주 찰보리빵
Barley Bread

$20
600g

$50 이상 구매 시 적용
Valid with purchases of $50 or more

$50 이상 구매 시 적용
Valid with purchases of $50 or more

$26

불고기  명품 미니돈까스닭가슴살 치킨카츠
울타리 울타리 울타리

20oz1lb
Bulgogi Chicken Cutlet Mini Pork Cutlets

$20 $11 $142lb

 명품 함박스테이크
울타리

21oz
Hamburg Steak with Demi-Glace Sauce

$15

해남산 생고구마 
마요칩

택1
교차가능

$50 이상 구매 시 적용
Valid with purchases of $50 or more

The lowest-priced item is free

금탑네이처

가바쌀
Gaba Rice

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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